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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곱! 믿음으로 사용하고 계섭니까? (2) 제직싸진첩배부 

이번주일，저l직을대상으로，한가구당한부씩만수령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에는 헌금에 
대하여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 

지고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핸 일을 도움이 옳으니’ (제 18장 1조) , “그 수납 
금은당회의 감독아래서 교회 각대리국과그밖의 자 

선 사업을 위하여 분배할 것이니" (제 18장 3조)라고 명 
시함으로써 ， 헌금의 용도를 복음전파와 영흔구원 그리 

고 신앙교육과 구제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도자들의 헌금 사용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헌금은 
성도들의 헌신과기D} 담겨 있는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헌금 

이 사용되는 항목들을 점검하되，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 
는지， 혹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 

이고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각 부서의 예산 
가운데 많은 부분이 먹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이 러한 지출을 피하고 헌금 본래의 목적으로 전환함으 

로써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4:17), 

이번주에는제직 사진첩을모든제직들에게 한부씩 

배부한다. 제직 사진첩은 교회설립 5주년 단위로 제작 
해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출간하게 되었다. 그것 
은 그 동안 변동이 있었던 제직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하고 수정해서 발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아 

무쪼록 제직 사진첩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영적 교제가 풍성하여 지기를 바란다 

급주의 교구 엉성훈련 -16일빼')3.6교구118월(륙f)7 .10.교구 

헌금이 올바로 사용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2001년도 빼5차학습삐|례식 - 주간충현 8면 참조 

E밟협파rm댄J]‘ 
“흥플1’1’ 앉을 tJ1l” (t’ lil: r ,,-,ß) 

시 62펀은 다윗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고백처럼 들려지고 있다 고난! 그것은 언제나 모든 이들 

을 두럽게 만들고 그 삶을 흔들어 놀는 도전이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 그리고 핍박은 결코 신지를 따멸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갚은 물 속 

에서 진주를 발견하등이， 시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늘의 은층을 즐거워하는 기회가 되곤 한대롬 5:1~3)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 은 그를 늘 따라다니는 펠 수 없는 벗이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를 죽이려고 했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까지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야 했었다. 그 까닭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 

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1， 2절) 

그가 이렇게 말했다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1 "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결코 요동치 

않겠다는 ‘건고함’ 이고， 다른 한 가지는 원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전적인 신뢰’ 이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윗과는 다르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요동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내가조금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고 믿고 있다‘ 기억할 것이 있다 다윗은 두려움 자처|를 부정하는 위선에 빠지지 않았다 또한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지도 

않았다. 그는 ‘잠잠히’ (in si lence), ‘오직 그만’ (He only) 바라고 의지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을 흔들어 놀는 것들이 무엇이란 말인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 
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시 

62:3~4) ， 마귀1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놓는다 ‘'Á}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라"(대상 21: 1)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다 그는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었다(그리스도는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러나 그는 마귀의 요동케 함에 넘어졌다 마침내 군사를 계수하게 되었으 

며 하나님이 이 일을 패씹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섰다(대상 21 :7) 또한 베드로는 예수께 칭찬을 받은 즉시 십자가를 부인하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되어 예수께 심한 질책을 받았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 

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23) 이 밖에도 가롯 유다가 마귀의 요동케 함에 

미혹되어 멸망당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기억하라| 인간은 높임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때가 가장 위험스런 순간이며， 사단이 요동치게 

만드는 깃을 바라볼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 
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멤전 5:8~9) ‘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놀는 것은 마귀만이 아니다 죄|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요동케 만들기도 한다 특별히 죄는 원망과 질투를 유 

발시킨다 생각해 보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그들은 모두 원망과 질투에 빠진 지들이었고， 그 대가로 그들은 

광야와 전쟁터에서 모두 멸망메 이르고 말았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원망과 질투가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 

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였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 

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행 7 : 57~58) ， 진실로 죄는 이 세상의 어떤 세균보다도 감염율과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며 세상의 그 어떤 질병보다도 유전성이 강력한 질병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가장 지독한 독약이 되곤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 

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μ} 59:2) , 

하나님의 백성을 요동케 하는 것은 마귀와 죄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 핍박! 핍박은 하나님의 백성을 요동케 하는 요소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사건이 그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딩에 장막을 쳤 
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출 17;1) 잠시 받는 고통| 단지 물이 없다는 잠깐의 고통이 문제였다‘ 안타깝게도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서 자신들을 건져내시고， 흥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들은 목마르다는 것， 그 한 가지를 문제삼았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금방 하나님의 모든 능력대신에 한 가 
지 부족함에 그 눈과 마음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곧 그곳은 원망과 혼란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은 ‘맛사’ 또는 ‘므리 
바’ 로 불리게 되었다“‘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 
음이더라" (출 17:7 

~: 

-‘ 

훌뿔EI 구속언약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것을 ‘은혜언약 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주신 구원 
의 약속은 아담에서부터(창 3:1 5) 노아 
(창 9:8-11) , 아브라함(창 15:18) , 모세(출 
19:5 ,6) , 그리고 다윗에 이르러 모든 인류 
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야의 약속으로 구 
체화됩니다(삼하 7:8-16) 이러한 하나님 
의 신설하신 언약에 따라 ‘때가 차매’ (갈 
4:4) 그리스도7}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 

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 
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 
님의 오묘하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언약’ 이라고 합니다. 구속언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맺은 언 
약으로 인간구원을 위한 대속을 조건으 
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권세가주어진다는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딩후 1:9) , 이들을 성자에게 
위임하셨으며(요 6:37-40) , 성령의 역사 
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로 계획하셨습니다， (살후 2:13) , 이 언약 
은 하나님의 의지로 영원 전에 예정되어 
(엽 3:11) 성육신 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 
루었습니다(빌 2:6-8), 이 언약에서 성자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상정되는 인 
간의 대표가 되셔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 
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 :22)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그 
러나 죄악과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인간에 
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서 죄의 희생물이 되어 피 흘림의 제사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히 10:14) , 예수님 
은 이 약속에 응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 
려 돌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로마침내 인간은하나님과화목하게 되 
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롬 5:6-11),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 구속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이며， 십자가 
그늘이 평안을 주는 이유는 나의 죄를 대 
속하신 예수님의 무한한사랑이 있기 때문 
입니다. 박 인기(목사，어|바다부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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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ful Nation 

(1 Kings 21:5-14) 

“ Then the two worthless men came in and sat before him; and the worthless men testified against 

him, even against N aboth, before the people, saying , “ Naboth cursed God and the king. 

So they took him outside the city and stoned him to death with stones. 

Then they sent word to Jezebel, saying, “ Naboth has been stoned, and is dead." 

T7ïng Ahab was a very bad king who reigned over 
l ‘ Israel in Samaria twenty-two y않rs. When you 
look at the history of Israel, the time under King Ahab 
was prosperous. Israel was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rich. They had go여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The wisdom of king Ahab led him to marry 
the princess of Sidon, Jezebel. Sidon was a harbor city 
which increased Israel ’s trading business. Ahab ’s 
marriage to Jezebel 띠so made Israel religiously rich. 
They incorporated the Sidonjans worship or Ba외， 
Asherah, and many other forei밍1 gods. 까ley built all 
kinds of different temples, and Israel believed in God 
and other gods. The other gods brought them earthly 
blessings, so Israel pr.띠sedthe 않며1 . The people of 
Israel gave credence to king Ahab because of Israel ’s 
wealthy position. They believed kjng Ahab was 
leading their country wel l. They believed their 
afi]uence and abundance over other nations was due to 
his leadership. As such , the kjng ’s authority and 
softened leadership made everybody respect 비m 

Jezebel 미ed to kjll all of Israel ’s prophets. She 
persecuted the prophets of G여 to open the way for the 
other gods to make their country ηch. Elijah killed 850 
of her prophets (18: 19, 40). He brought Israel ’s sin, 
combinillg God’s worship with Baal worship, to the 
forefron t. He showed Israel the power of God, and 
“when 때 the people saw it, they fell on their faces; 
and they sllid, ‘까le Lord, He is God; the Lord, He is 
God" ’ (18:39). All of Israel believed God was the only 
God, not other gods. But Ahab still believed in 
Jezebel 

In today ’s Bible passage, Ahab wants some 
propelty that belongs to Noboth. Naboth refused to 
sell his property to the kjng. Why? Because God 
forbade such transactions (Lv. 25:23). 까1e land was 
not ~‘laboth ’ s to sell , it was God ’s, and Naboth 
respected God’s Word. Ahab should have known this, 

but his mind centered on his own enjoyment. Even 
though Ahab already owned more land than he could 
ever use, he wanted Naboth’s property. His p외ace was 
well established, but greed changes people. It makes 
them want more than they need. As king of Israel, 
Ahab should have never asked r\laboth for his 
vineyard, he should have been the one telling the 
Israelües not to sell their pro야rty. But instead, he was 
sullen and depressed over the matter (v. 5) 

After Ahab told his wife, a Gentile, about the 
matter, she encouraged him (vv. 6-7). Her 
encouragement was evil and agrunst God. Jezebel was 

a cursed woman (2 Kings 9:34). Ahab listened to this 
cursed woman, instead of listerung to the Word of 
G여. To him it illdn’t r，않lly matter if it was a cursed 
woman， G여， or whoever, so long as he got everything 
he wanted. He takes whatever he wants without 
concem over what is right 01' wrong. And here, he t∞k 

from a cursed woman something that was totally evil. 
까le queen made a c1ever plot to obtllin Naboth’s 

land. She sent Jetters to the elders and nobles who 
were living with Naboth and used Ahab’s name and 
seal for authority (v. 8). She asked them to “ proclllim a 
fast and seat Naboth at the head of the people; and seat 
two worthless men before him, and let them tes디fy 
agam 비m， saymg, ‘You cursed God and the kjng' 
까len 때<e him out and stone him to death" (vv. 9-10). 
Jezebel saw to it that the procedure used to kill Naboth 
was techllically ac∞r이ng to the law (Ot. 17:5-6). 까le 

elders and nobles were men who read the Bible all the 
time and lived with G띠’s Word. Not only that, they 
knew Naboth because they lived with him. 까1eyknew 

he was a man who lived with God ’s Word and 
practiced his fllith. But all these leaders were afrllid of 
the king and queen. They were afrllid of their politi때， 
religious, and economkal power. 까1ey were afrllid of 
earthly things. 

The elders and nobles were among the 7,000 
people who illd not kneel to Baal (19: 18). Naboth was 
also one of the 7,000 people who did not worship 
other gods. But the elders and nobles changed after 
they received Ahab’sletters. 까le voice in the letters is 
not Jezebel ’s, it is theirs. Jezebel made the 
circumstances, the elders and nobles formed the 
opiruons. These people illdn ’ tfi않r God. 까ley fi않κd 

the kjng. They knew f'‘laboth ’s fllith but they were 
hypocrites. Look at the witnesses. 까ley are wortl피ess 
men. In the original Hebrew the wαd “worthless" is 
translated as sons of Belial. In other words, these 
witnesses were not Israelites but Gentiles who 
worshipped other g여s. 까ley were not trustworthy 01' 

go여 people. Yet, the elders and nobles accepted their 
testimony. 꺼ley should have told these Ijars that they 
were very bad and Naboth was very good. They 
should have killed these two men for f，띠se tesllmony 
(Ot. 13:6-9). But instead, they killed Naboth (v. 11) 

These elders and nobles were truly bad people. 
They respected wicked and comlpt people. They 
c1llimed to believe the Word of God but they didn’t 
practice their beliefs. 까ley practiced the bad queen’s 
letter (vv. 12-13). When they received the political 

power and reputation that can1e with their titles, they 
placed earthly power over and above God’s power. 
They had no true evidence, only t띠se documentation. 
까ley should have defended Naboth, but they illdn’t. 

All the neighborly men ofNaboth stoned him to d빼， 
‘Then they sent word to Jezebel, saying, ‘Naboth has 
been stoned and is dead ’ " (v. 14). Why? Because 
않며너y power was more irnportant to them than Gα1. 

What a sad nation. In human eyes, they are good. 
까1eir titles of elder, noble, and king give them fame. 
But in God ’s eyes their actions are cured. They are far 
away from the Word of G여. 까1ey accept things for 
their own benefit and e매oyment. 

How about you? 00 you really believe in Jesus? 
00 you really believe that He ill~ for you? He asks us 
to deny ourselves. Oid you every deny yourself or do 
you just do things for your own greed? 00 you pr머se 

the earth instead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ρok at yours빠'.C뻐 you see how sick you 따e?Can 
you see how you are decaying? At the end of chapter 
21 we find Ahab confessing his sin (v. 27). He 
worshipped both God and other gods. You cannot 
have both. Either you go the wide way or you 없vel 

the narrow way. That’sGod’sWord. 
God is telling us to c1eanse our hearts and live as 

bom agllin Christians. But how do we live? 1 think we 
a.re worse than these Israelites. Our eyes look to the 
world for v외ue， so we can compromise anything. We 
외ready have experience. G어 is only one God. Jesus 
is our only Redeemer. Yet, we still hold on to money 
and are concemed about how other people think about 
us. The Israelites’ knew Elijah won in his battle agllinst 
the other gods. Their mouths confessed God is the 
only Gc성. In just a sholt time they turned to believe 
other thjngs. They became afraid of the king and 
queen. They became afrllid of losing their jobs or lives. 
But Jesus sllid, “O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Me." That’s the only way we can go to the 
kingdom of God. 

God blessed us with this freedom. Compared to 
our circumstances prior to World War 11 , we are really 
rich. We sho비d look at our position. Let’s stop for a 
moment, come to the cross, and repent. We need to 
pray, “Lord, I’m sorry 1 joined other things. Cleanse 
my heart. Let me deny myself, take my cross and only 
follow you. 1 need you Lord. Help me 1ρrd to practice 
your Word and pr띠se only You, the One who gave 
His son to ille for me". Amen.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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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목사 

아합이이룬국가적번영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던 아합은 매 
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야 
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국가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시절 
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 ， 경제 ， 사회 모든 면에 있어 
서 부유했었고， 다른 나라들과도 좋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 
었습니다. 아합 왕은 지혜롭게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 
하였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의 교역을 확장시키는데 도움 
을 준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이스라 
엘로 하여금 종교적인 융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시돈 
의 종교， 즉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많은 이방의 신들을 전했 
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종류의 서로 다른 
신전들을 건축했고，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을 함께 섬겼습 
니다. 다른 신들은 그들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불러왔고， 이 
스라엘은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아합 왕을 신임했습니 
다， 그들은 아합 왕이 나라를 잘 이끌고 있다고 믿었던 것 
입니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부유한 
이유가 아합 왕의 지도력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러한 왕의 권위와 부드러운 지도력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 
금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합이 선뢰하는것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였습 

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다른 이방 
신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의 850명의 바 
알 선지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18:19 ，40) ， 그는 오직 하나 

r 님께 드려야 동F는 예배 속에 바알의 예배를 혼합한 이스라 
엘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 
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 
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 
니’， (18:39),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 
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왕은 여전히 이세 
벨을믿었습니다. 

탐심으로가득한 아합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합 왕이 나봇의 소유를 갖기 원하 
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봇은 그의 소유를 왕에게 팔기를 거 
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팔고 
사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레 25:23) , 그 땅은 나봇 
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였으며 ， 나봇은 하나님의 말 
씀을 공경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따 
라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자신의 만족에만 있었습니 
다. 그는 자신01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봇의 땅을 원했습니다. 그의 궁전은 잘 건설 
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탐심은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탐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원하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절대로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 
엘 사람들에게 땅을 팔지 말 것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러 
나 아합은 그 일로 인해 오히려 근심했고 o}음이 몹시 상했 
습니다(5절)， 

탐욕의 성취만이 중요한 아합 
아합이 이방인이었던 아내에게 이 일을 말했고 그녀는 

왕을 격려하였습니다(6-7절)， 그녀의 격려는 사악한 것이었 
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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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추일 설교 

죄로물든민족 

(왕상 21:5 ~14)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꿀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세벨은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왕하 9:34), 그럼에도 불 
구하고아합은하나님의 말씀을듣는대신 이 저주받은 여 
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합에게 있어서 여자든， 하나 
님이든， 그 어떤 사람도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 

한 판단 없이 원핸 것만을 취하면 그만인 사람이었습니 
다.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여인으로부터 O}주 사악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악한모략의왕바이세벨 

왕비는 나봇의 땅을 빼앗기 위해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 
니다. 그녀는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 
지를 쓰며， 아합의 이름과 인장을 이용하였습니다(8절)， 왕 
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였습니다. “금식을 선포 
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 
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9-10절)， "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 

쓴 방법은 기술적으로 율법에 근거한 방법이었습니다(신 
17:5-6), 장로들과 귀인들은 성경을 늘 읽으며 하나님 말씀 
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동거핸 나봇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며 신앙대로 실천하던 
사람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도-^1들은 왕 
과 왕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비의 정치적 · 
종교적 · 경제적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권세를두려워하는자들 
그장로들과귀인들은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은 7천 명 중 

에 속해 있었습니다(19:18) ， 나봇 또한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장로들과 귀인들은 
아합의 편지를 받고 나서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펀지를 
통하여 들려지게 될 악한 음성은 이제 이세벨의 것이 아닌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세벨은 상황을 만들었고 장로들 
과 귀인들은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 
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나봇의 믿음을 알았지만 위선자로 전락했습니다. 그 증인 
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류였습니다. 여기서 비류라는 말 
은 원어로 보면 ‘벨리알의 자손들’ 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시 말해서 법정에 출두한 증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 
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뢰할만 
하거나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과 귀 
인들은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비류들 
이 악한 자들이며 나봇이야말로 선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거짓 증언을 한 두 사람을 오히려 처형해야 했습니다(신 
13:6-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봇을 대신 처형했습 
니다(11절)， 

세상에서 진실로 악한 자들 
이 장로들과 귀인들이야말로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악하고 타락한 이들을 인정했습니다.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했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왕비의 편지대로 실행했습니다 
(1 2-13절)， 그 지위와 함께 따라온 정치적 힘과 존경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 위에 둔 것 
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증거도 없이 거짓 문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봇을 지켜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의 이웃들이 동원되어 나봇 

을 돌로 쳐죽였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 
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14절) ，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 
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선합니 
다. 장로들과 귀인들의 직분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준 
명예는 귀중한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행동은 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서 
슴치 않고 거짓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직한 길을향하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 

까? 예수께서 정말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 
러분은 자신을 부인하십니까? 아니면 탐욕을 따라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대신 이 땅을 찬 
OJ-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자 
신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깨닫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여러 
분은 자신이 얼마나 세상에 빠져있는지 알고 있습니;까?21 

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합 왕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 
면이 나옵니다(27절)， 그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 
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 
습니다. 넓은 길로 가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둘 중 하나뿐 
입니다. 그것이 바로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부인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깨끗케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스 
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값진 것들을 향해 있으며 ，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 
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 
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데도 우리는 여전히 돈을 거머쥔 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 
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른 
신들과싸워 이긴사실을알았습니다. 그리고그들은하나 
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 
들은 왕과 왕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의 직장 또는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 
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주만을바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참 부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돌이컵시다. 이 
렇게 기도합시다. “천지의 대주재여 ， 내 죄를 도말(쩔妹)하 
소서.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 욕망 가득한 마음을 다시금 주 
의 눈물， 주의 피로씻어주소서. 그리하여 다시금나를부 
인하고 내 이름 새겨진 십자가 젊어지고 주의 걸음걸음 따 
를 수 있도록! 주께서 아시듯 나는 주 없이 한 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도우소서 !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열 
매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결한 아들을 눈물나는 세상에 보 
내신 거룩하신 아버지를 찬양하거1 하여주소서 . 아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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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르는 복음을통 
해 감동 받은 경험이 있 
기 때문에 나는그에게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 

서 틈만 나면 복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은 아랍어로 된 

사영리를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마르는사영리를물끄러미 바라만보고 읽지 
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산 오마르는 학교를 
못 다닌관계로글을 몰랐습니다 글을못읽어어쩔줄 
몰라하는그표정이 너무안쓰러워 오마르에게 나와같 
이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학교를 보내줄 테니까 
글을 배우라고요. 그가 글을 배우고 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마 
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선 집이 가난해서 집 

에 돈을 보내 주어야하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나와 함께 살면 가족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 
됐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 
면서 그는 핫산이라는 청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미 저와 4복음서를 공부했던 핫산이 
라는 청년은 가족들이 핫산에게 크리스천이냐고 물어 
보자 핫산은 크리스천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오히려 
크리스천을 욕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은희 선교사님께 
는 세례를 받고 싶다고까지 말했었는데 말이죠. 오마 
르는 그런 거짓말쟁이는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 
다. 차라리 아예 시작을 안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저는 새 친구 
를사귀어복음을전하고있었고오마르는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있었죠. 물론 가끔 찾아가는 성의는 보여주 
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저의 집 
을 찾아온 오마르는 손에 커다란 가방 두 개를 안고 있 
었습니다. “요셉， 나 학교다니고싶어 묻지는않았지 
만 어디선가 글 모르는 설웅을 당했었겠죠. 물론 저는 
반갑게 그를 맞이했고， 밤새 그간의 일들을 나누었습니 

세계과 ιI 

다 
그 이후로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갖기가 힘들었 

습니다. 오마르에게 글과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쉬 
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우선 그는 무지해도 너무 무지 
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더하기 빼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 봐야 워 

낙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 
다 산수는 돈을 사용해 가르쳤습니다 지구가 어떻다 
는 것 ，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 
다는 것 등등. 개념부터 넣어줘야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는 새롭게 알아 가는 세상에 대해 기뻐 
했고 더듬더듬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엔 
가 지구본을 보며 실실거리고 웃다가 날밤을 샌 적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성경의 구약과 코란의 일부 
가 같은 것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놀랍게도 글을 모 

르는 그는 코란의 상당부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는 이슬람식의 기도를 중단했고，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상당 부분을 고 
쳤습니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개종하면 죽임을 당한다 
고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싫어해서 이슬람 믿 

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들었답니다， 나와， 다른 기독교 
선교사들을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 

다 이슬람이 왜 폐쇄적인 교육을 시키는지는 뻔하지 
요. 진리를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잘 들어가고 있었지만 나로서는 해결 
할수 없는난관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수용 
을 하고 받아들였지만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끝까지 이 

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 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제 

가 배운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 가르쳤지만 그를 납득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갖느냐고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 

리의 성경공부는 권태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권태기를 
어떻게이길것인지 .... 

| 선교나이야:1) I 
훌바흔 빼 1뼈판을 후우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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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정세로 아프리카 R국에서 헌신하던 선교사들이 지 

난 달 모두 궈국했다 비록 우리 충현교회에서 파승했던 선 

교시들이 그곳에 남은 현지인들과 여러 시역들을 뒤로한 채 

모두 궈국했지만 우리 충현의 성도들의 R국을 향한 중보기 

도는 멍칩서는 안될 것이다 

선교는 반드시 그 시역지에 선교사가 뼈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고 저L자를 앙육한 후， 

자신은 다른 시역지로 이동하였고 중보로써 그들을 도왔다 

교회선교회의 헨리 면I(Henry Venn)은， 선교시는 전교사의 

사역에 대해 현지 시역자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자신은 알맞은 때에 그 시역지에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저r R국에는 우리 충현교회에서 파송되 

었던 선교시들이 아무도 없지만 3년 7개월 동안 훈련븐빙 

상장한 현지 시역자들이 있다 그들이 전교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R국에 남겨진 모든 사역과 영혼 

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할 것이다 

1 수단의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만 의지하고 복음을 진할 수 있도록 

2 현지인 지도자 모임을 구성해서 정은희 선교사님의 사역 

을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들이 돈이나 사람에 욕심부리 

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3 교회 내에서 부족간의 권력분쟁이 없이 복음에만 치중할 

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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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세계관을가진사람은자신의 삶에 대한물음에 책임있게 대답한다. 세상 
에서 가장 무책임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답을 모르는 사람이다 
인간은자신의 존재에 대해 책임을지는유일한존재이다 책임을지려면자신의 행 
동과 생각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세계관이 요구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l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는 아무런 존 
재도 아니다. 어 떤 할 일 없는 학자들의 연구처럼 몇 만 원어치의 화학적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르트르(J.p Sa따e)처럼 ‘세상에 던져진 핏덩이’ 라고 허무하게 말 
할수도 있다. 아니면 아직도모르겠다고속 편히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그 어떤 
것도 대답이 될수없다는것은더 이상숨길수없는사실이다. 이러한인간은절대 
로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 
둘째， 올바른 세계관이 요구하는 것은 ‘나는 왜 사는가? 하는 것이다 흔히 듣는 
말로 ‘살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왔다는 이야기는， 나는 한번도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 본 적 이 없다는 말과 같다.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그 
들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자신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 
한 답을 얻지 못하면 심각한 공황(恐流)에 빠진다. 파스칼(PascaI)은 “인간의 마음 
에는 구멍이 있다”라고 했다 물론 그는 그 구멍을 메울 방법을 깨달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과 명예나 그 밖의 욕망의 충족으로 허무를 메우려 한다 그러나 
시간만흐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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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 올바른 세계관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질문은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것이 
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본능이다. 어거스틴(Augstine)은 
인간을 ‘종교적 동물’ 이라고했다. 인간은유형의 신이든무형의 신이든반드시 둘 
중 하나를 믿게 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 
로 나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 라고 한다. 하지만 무신론도 신앙이 
다. 신앙이란 어떤 것에 대한자신의 확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앙이 없는사람 
은 없다 다만 대상이 다를 뿐이다. 세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영적(靈的)존재이다. 
영혼이 있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다. 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몇 
개의 답을 갖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일일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안장덕목사) 

샌에|써서논 야추 2냐시간 동oi， 。」 주o」 내내 7 1 도7 ~ 쉬 ~ / 안고 01 에갱고 01 려한 71도운 

동은 100년 동싼 ~/속되엣마. 
ci1야크 앨 크라스캔 6서|의 대관시에 싼서샌던 ~1제도르프논 개종한 2맨의 그렌랜드 

원주엔과 서 01도 처|도에서 옹 란 얘의 흑01응 소개딴고 。|등호부터 7.!-갱한 션교샤 바 

송응 요션반는마. 01 호써 오라IJ/o.!- 교도등은 지갱 션교사릎 놔송야71 A/각샘고， 낀세 
도료프도 션교~/원샤등음 지갱 샤셔 ~ /로 데려고 7• 。 1 ，，/ 사셔야고 엣먼 션교EJ과항류 
흘 시 1/논 등， 션교샤등의 샤엑음 상π|고 후원야쓴데 해외에서 33년응 보냉다. 오라IJ/ 
o.!- 션교A~을은 명 A1도 샤응(샤IJ/ 랜) 션교샤등호， 간래 AJ 멧쓴 7~종샤등파 효바1 01 야，，~ 
"[01 。↓년 샌A~웰호 샤A1등의 A1o}-응 증셔야캠마. 그등은 그라스도의 샤란음 야주 7.!­
단칸 에세서로 건야옛고 회AJ야71 건까~ /논 。」부려 에엔 교려도 7~료;/~/ 앙당마. 그 
랭~/".!- 회서 후에도 oJ쓴보마든 A11J/란 체면응 7}-조샘먼 01등에게 。|려한 A1 1J/주의논 

션교샤엑어l 해호운 문체흘 야7/ 시캔다. 재건 Al비서엔 체현안 7}-조야고 Alo}-의 샌체 
져엔 썩한응 우시 'l;li년 오a↓IJ/o.!-등의 션교사샘은 샤션려 쇠퇴향 수딴어l 엉엣~/".!-， 낀 
젠도료프는 샤Al의 션객 A[태7~ AJ 석 셔둥커l 원 캔음 션~H~고 01에 대셔한으호 마시 
응 션교 샤엑에 애 ~1야커| 되엉마루스터커의 ‘선교사 열전’ 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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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롤 이야기 - 때믹부 

사랑하는 천구 수면이0’." 

繼l협풋훌뚫5￥￡홍짧훌繼짧:짧d짧뿔績훌뿔뿔F 
d績:￡￥fF렸5뿔홍또원E혔Z￥r;료헐l짧r鍵l$$Z커혈￡r$갚넓$ 
$훌타뽑讓2효영짧f뿔↓}$김:파1갓웰l::헐렀료rfgL옆돈갱뚫뚫Zr훌鍵:;깅￥ 
맛홍rl 밸좋훤魔홀鐵?갱Of니/ 마냥 어둡고 힘들어 하던 나의 모습을 그때 까장 혈醫룹 뿔 

§홍좀蠻蠻홉擬줬뚫:$뚫홍짧」뭘3짧뚫혔끊옳:魔ig鍵q 
of훌훌펴f;;뽑$줌첼혈뚫:l훌띔찮개갓;깅$↓f걷않흉3:다鍵ttJf찮J 나와 다른 01를 정죄 

蠻#§짧灣ir蠻蠻鍵혔§#짧혔§똘뿔뚫후讓훌 
이릭f다 그리서 우a들은 하나닝을 으l지 힐 수밖에 없는 것01고l 하나님깨서 우리를 1:1으셨어i 그렇71 때문에 그 

調懶짧혔훨蠻편짧魔홀룹홍￡강짧;}뚫; 

평편蠻평蠻 뿔麗 
쁨과 갑M로/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통으로 살아갈 수 9}.1:I, 

하나닙올 만난 71봄올 알끼 때문에 그 행복올 수현OIOf 합깨 나누고 싶다， 사랑01신 
하나니까l서는 죄로 얽매인 우리틀올 불A상δ101끼셔서 귀한 Of틀 예수 그리스도를 보 L껴 

靈選廳魔l:;칭훌$짧$1럭￡홀魔l뚫떻풍걷덜 
족한 진구1:1만 수현01를 위해 간절δ1 71도힐꺼( 사랑힐 수 없었던 사랍01 αl수닝g 
사랑올 7711닿았고 그 사랑으로 수헌이를 사랑한다， 

‘ 
-r 

‘ 

’ ‘ 

~~부엠A융 o훌똥을 톰쐐 

큰 나무들이 길을 따라 。&쪽으로 끝없이 줄지어 
있고， 그 나무들이 서로 영기어 나무 터널을 만들었습 

니다. 햇빛이 비치어 초록빛 나무 그늘을 만들어냈고， 

그 그늘 아래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아이가 서있는 
배경 뒤로조용히 음악이 흐릅니다. 어떤음악일까요7 

그 음악에 따라서 우리는 이 아이가 서 있는 풍경을 평 

화롭게 볼 수도 있고， 슬프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풍경을 따뜻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외롭고 적막하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 시각을 충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 

을수 있는음악의 힘처럼 ， 같은상황에 처하더라도우 

리 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힘이 있을까 

요?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다윗의 광야생활을 생각해 보 
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그는 우리와 똑같이 365일을 살아가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했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으며， 실제로 죽을 고비를 몇번이나 넘겼 
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만을 보면， 좌절과 비탄감 속 
에서 처절한 삶의 밑바닥 길을 걸어야 할 다윗이었습 
니다. 하지만 그의 광야생활 이후의 삶은 신기하게도 
저의 예측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광야생활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눈에 띄었 

조 설 희 (대학부 4학년) 

습니다. “당신이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 

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 

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 

다.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를 시험해 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끗끗한지 알아 

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어쩨면 저는 

제 자신의 강인함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 
기 보단 자신을 많이 믿었나봅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 

을 의지하며 광야의 길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 
했었는데 역시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광야에서 하 

나님을 발견했더라면 스스로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입 

히지 않았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하나님 앞에서 저와다윗은분명 

같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 다윗과는 다른 태 
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방향을 찾 
아가기 보단， 불안해하며 광야에 들어서게 된 이유를 

찾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날 위해 준비하신 많은 은혜 
들을 소망하기보다는， 그저 단 하루의 안도감만을 구 
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 
럼 ，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을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절망 속에서도 구할 주님 에 대한 신뢰 
뿐이란 사실을 잊었습니다. 
광야는 분명 우리가 위험과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 
이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 리를 직변하 
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광야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었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간충현안화 200 1.10. 14 

{슨혀|쇼녀， 각 ~1 

% 

m‘ 

o 

j· 

N 

떠
 암
 

L’ 
-­

-zE l
「때

 

흐
 「
커
」
 

-
그
』
 

1 

훌 E i ’HL~ .‘ · lnH :;:‘ ·턴 션2.. ... 냥.!'-‘d-

대학부총동원전도집회 

일시 : 11 월 10일 
주저1: 안 염폰을 그리스도에게로!! 
목표 . 안 영폰씩을 대악부로 전도아여 

100명의 걸신자를 주소서! 

01 7f올αl 우리 대학부는 생명을 걸고 한 영흩올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전도는 주님이 대확부αl 주 

시는 자상초l태의 명령01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이저l 모이 71 αl만 힘쓰는 대학부7f 아니라 세상으 

로 흩어지는 대학부7f 됩시다. 우리 7f 싸혜OÞ 할 

영적 전쟁터는 바로 조l로 물든 세상입니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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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증과 니눔 (교구이야기) 

lt'.1;;률뽀~. 

말씀이 중심되어 
1 1교구 동이촌 I ， Z구역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앞서 행하시며 ，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찬양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잘 다듬어진 동이촌 구역으로 저를 보내 주셔서 권사님들과 집사 

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하나가 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 

다.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은 구역장의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이 시간 뒤돌 
아보니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늘소극적이었고， 이런저런 이유로핑계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치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우리 구역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구역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 

를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이 경현 권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십 

니다. 음악학원을경영하시면서 늘바쁘신데도불구하고밤늦게까지 말씀을잘준 
비하시어서 가르치시니 우리 영혼이 얼마나 살찌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끝나변 매번 
하나같이 “오늘말씀참좋았어. 이렇게잘예습하고주일대예배때 김성관목사님의 
말씀을들으면그 말씀이 더 잘깨달아지고은혜가 된다”라고들하십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인 식구들과 한 
주간의 이런저런 이야기들로사랑의 교제가시작됩니다. 

또한우리 구역은기도하시는 네 분의 권사님이 계신축복받은구역입니다. 언제나 
겸손하심이 몸에 배어 아랫사람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지영실 권사님 ， 매주 금요일 같 

은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지만 전화드리면 꼭 예배시간을 다시 확인하시고 먼저 오셔 
서 기다려주시는 김은균 권사님 ，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이경 
현 권사님， 사업으로 바쁜 중에도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며 해외 출장 외엔 꼭 
참석하시는 곽도융 권사님 ， 때론 어려움이 있으실 때에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욱 힘이 난다고 하시는 권사님을 벌 때면 나의 연믿탤 믿음에 얼마나 도전이 되는 
지요. 말씀하나하나깨닫는것이 기쁨이 되신다는 이형순집사님 ， 나중된자가 먼저 
되는 복을 받으시고 1구역 구역장으로 세움을 입어 적극적으로 구역을 잘 돌아보시 
는 김성자 집사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서정희 집사님 ， 올해 한 식구가 된 제일 어린 조명숙 권찰님 ， 우리 구역의 
귀한 한분 한분을 주의 사랑의 띠로 하나되게 묶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맡은자에게 구할 것은충성이라고하셨는데 직장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일일이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께 회개합니다. 내 안에 경건의 
모습보다 경건의 능력을 주시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 
함으로 잘 감당케하여 주시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김세항 구역장) 

애7댄응소개합니마 

‘정 미 나’ 자매를 소개합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어렸을때 교회에 몇 번 가 보았 

을 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이경훈의 소개로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고 성경공부도 하 

면서 마음이 참 명안했습니다. 앞으로 빠짐없이 잘 나와서 신앙 
생활을 지속해 나가기를 원합나다. 

‘류 지 인’ 자매를 소재합니다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고， 같은 과 천구인 조현숙 자매의 인도 
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가족이 천주교 신자이고 교회에 나왔 

던 적이 없어서 아직 많은 게 낯설고 어색하지만 좋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선 (대학부 새가족 통신원) 

+양효얼i 
6교구 훔동선 정도(납57/.f/} 갑상선암 재발로 방사선 치료 중 목 부위가 타 

서 치료를 중단하고 한달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지 
치지 않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교구 감정경(여7세) 중이염이 심해서 수술을 했으나 지난 11일 한쪽 귀 
를 재수술했습니다. 어린 영혼이 고통을 잘 견디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 
시오. 

3감~들온고통으로 지1:1서 끼도하끼 조차 힘든상왕에처하7/도 합니다， 

이련 때일수록 까족들0/ 끼도하면서 낙망1:/ 않고 

환우들올 톨볼 수 있도록 끼도 부탁드렵니다， 

I ?I뭄죽심의교회사셈11 
L ~ 

행동하는 선자 

피리 
금 납 스팩l 너 

“신앙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를 변하게 하여 하나님께로부 
터 나게 만든다. 신앙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정신과 힘을 새롭게 하 
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한다. 오! 이것은 새 
롭고 바쁘고 능동적이고 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면 계속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행할 것이 어디 없겠느냐고 묻기 전에 이미 했고， 언제나 
하고 있을것이다 

루터의 이 글은 스페너 에게 실L아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말뿐이 아닌 행 

동하는 신자， 세상적인 환락과 물질만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뭇을 사모하는 경건한 신자， 험악한 세상을 이길 능력있는 신자， 그것은 하나님이 만 

든하나님의작품이어야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과 신지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신앙의 

원리는완전히 오해되고 있었다. 믿음으로의인이 되었다변 의인의 삶을살아야하는 
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실수와 잘못이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식의 가벼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죄악에 대한 두려웅을 잃어버 리는 것이었다. 종교개혁의 열정이 

식은 유럽의 신자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은 더 이상 경험되지 못했다. 
필립 야곱스페너는 1635년독일의 알사스에서 태어났다. 그는당시의 형식화되고 

무기력해진 교회에 새 힘을 불어넣은 사람이었다. 그에 의해서 교회가 갱신되고 신자 

들의 마음은다시금 경건의 능력으로넘치게 되었다. 그의 가르침은경건주의라고불 
리우게 되었다. 

경건주의는 하나님의 내적인 경험을 실제적인 윤리 생활에까지 나타나게 하는 것 
을 주요한 가르침으로 삼고 있었다. 이 전통은 생명 없는 교리주의에 대항해서 신앙 
의 실천을 강조한다. 물론 신앙의 실천은 인간의 자연적인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 안에 임재하심을 믿을 때 나오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신자는 하루에 최소한 한번이라도 자신을 세상의 것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명상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 겸손과 인내， 십자가의 고난， 배신당하심 ， 이루 다할 수 없는 억울함， 그리고 죽 
음의 모습이 언제나 신자들의 마음 속에 비취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경건주의는 한 세기에 걸쳐서 독일교회에 신앙적인 각성을 주고 신앙을 실제적 

인 것으로 만들게 했다. 여러 대에 걸쳐서 스페너의 후계자들이나 영향받은 이들이 
유럽 전체에 경건주의 전통을 교회의 역사에 깊게 뿌리내리게 한다. 
스페너는 인기 얻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헥명가는 더욱 아니 

었다. 경건하고 헌신적이었지만 싸우기를 극히 싫어하고 겁많고 대담하지 못했다. 그 
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가? 믿음， 바로 그것이 그 원통력이었다. 
스페너는 연약한자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심으로바르게 살능력이 주어 
졌음을 믿고 행했다. 그 능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렇기에 하나님처럼 
강한 것이었다 김기홍의 천국의 기둥 에세 

lH최~~톨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찬송을 부르다 보연 히브리서 12장 1절의 ‘허다한 증인들’ 이 머리에 떠오르게 된다 
그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둘러서서 우리들을 지쳐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는 담대힘과 용기를 얻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n를 하게되지 않을까 
작사자 프레드럭 윌리엄 떼0 1 버 (F.W. Faber)가 1849년 런던에서 펴낸 그의 찬송가집 

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옮고 있다 “히브리서 1 1장이 쓰여진 후 
기독교도의 순교자들이 없었던 때가 없다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 당했는 
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침형으로， 심포로사와 같이 몸에 무거운 돌을 달아 강이나 바다에 
던져져 순교 당하고 폴리캅 같이 불에 타서 죽고 그 외 여러 가지 형언할 수 없는 처침한 
빙법으로 순교 당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이 찬송은 성도들이 환난이나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교자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음묘 한 음표를 진지하 
게 가사의 갚이에 맞추어 부르면 진실된 찬송이 될 것이다 

(찬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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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삭구는모두다섯 있는 q송 그다|훌훌 사혈하시는 하나념 
권 에스더 (유아부 충성3반 교사) 

오은 영 (집사，영아부교사) 

“엄마 아빠 동생과 나 네 사람이 살지만 우리 식구 
모두 모두 다섯 식구랍니다. 자나깨나 언제나 우리 돌 
봐 주시는 주 예수님을 모시고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영아부 엄마 아빠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찬양입니 
다. 그리고， 현규(6세)와 현수(4세)가 있는 우리 집 에서 

도 늘 즐겨부르는 찬송 중 하나이구요 세상이 어지러 
우면 어지러울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선하 
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 

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바로 이 ‘하나님 의 
지하는 법’ 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 어떤 지식이나 교육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젖먹이일 적부터 영 
아부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 자녀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빛을 

발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인데 나는 살아 오면서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생활은 해 왔지만， 믿음 
은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유 
아부 교사로 세워 주셨다. 

또전화못했네. 어쩌지?우리 반애들안오겠다’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면 평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보내 주셨다. 처음에 엄마 없이는 예배를 안 드리던 아 
이들이 이젠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릴 때 ， 낯설어서 말 
도 안 하던 아이가 웃으며 나에게 뽀뽀해 주고 집에 갈 
때 ， 예배시간에 비록 집중은 잘 못 하지만 어느 순간 전 
도사님의 말에 귀기울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 

낀다. 매주 내가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보다 아이들과 
부모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 
사한다. 주일날 유아부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 
면 나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 
실까하는생각을한다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주는 아이들， 선생님들， 부모님 
들이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지 않을까 하 
는 마음에 열심히 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부족 

함만이 점점 더 드러났다 아이들에게 자칫 나의 사랑 
이 가식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잘 잊는다는 
핑계로 한 주 한 주 전화 안 하는 날도 늘어가고， 일 주 

일 동안 내 생활이 바쁘다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소 
홀히 하는 주도 늘어갔다. 나는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나보다 더 좋은 교사가 있으면 우리 반 아이들에게 더 

좋을댄데 라는생각도했다 

이제는， 자신은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모 
습으로 나아가려 한다. 유아부 교사로 9개월 동안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 
해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신 없어 교사직분을 내 

어놓으려 할 때마다 잔잔함으로 위로해 주신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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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아서를 읽으실 때에는 전체적인 구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즉， 호세아서는 @이스 

라엘의 다락，@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또는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세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도 다른 선지자처럼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 

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주제를 선포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부 

분을 임게 되면， 먼저 그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각자 나름대로 그 의미와 부합되는 표시를 

성경에 그려 넣으시기 바랍니다(죄를 나타내는 검정색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완강한 

암소’ (4:16, 10 : 11)에 대한 묘사가 나오면 하나님을 향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절 부분에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를 그려 

넣으시연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다락한 모습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은 4:18(5:1-7). 7:4-7 , 7:8,7:11- 12(11:11), 

7:16,8:9, 9:16, 10:12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기타 안개， 이슬， 겨 ， 연기로도 묘사되었습니다 또 

한 간음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도 앞에서처럼 이해하고 표시하시기 바랍 

니다(진노는 붉은 색) .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요?2장 3절에서 이스라엘을 광야처럼 만드시겠다 

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면(2:3) 광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붉은 색으로 

잡초나 가시가 가득한 땅을 그려 넣으십시오. 이스라엘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4:19(8:7) , 5:10, 5:12, 5:14(137-8) , 8:1 , 9:11 , 10:7, 10:13, 13:13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 

고 회복에 대한 호세아의 예언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 ‘되돌아감’ · ‘복귀’ 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 영적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2:7，3:5 ， 5 :4 ， 6:1 ， 7:10 ，12:6 ， 14: 1). 그러 

므로 이 회복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묘사는 

2:15 ， 6: 1-2(14:4) ， 6:3， 9: 16 ， 14:5-8등에 나타납니다. 

호세아(Hosea)! ‘여호수아’ , ‘예수’ 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 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을 가 

진 사람! 그를 바라보고 있으연 주님이 떠오릅니다. 수치스런 여인을 사랑하는 호세아를 대하 

면 죄인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버림받는 그의 고독 

흔띨 생각하면 군중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으셨던 주님의 외로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 

므로 호세아서를 읽으실 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십시 
오. 그리고 사량을 거부당한 그분의 아픔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는 끝없는 

욕망이 그분의 순결한 사랑 앞에서 벗어지도록 말입니다 (김동하 목사- 출표}국 지되 

e@(깐&당야~<D얄) 
3. 하나냄일 명원하샌 학쟁에 판하여 

(1) 하나냄일 학쟁외 특색 
하나닝의 작쟁이란 하나념깨|서 장~~ 벌생될 모든 샤뀐틀을 미리 정하샌다는 그훈의 영월 

t>~샌 껴|획올 멀하는 껏업니다. 만물을 7'1배하시는 하나닝은 창조의 업링에서뿐만 아니라 

구속의 과쟁에서도 하나닝의 명확한 껴|획에 따라 밀하업니다， 

물융 1. 그리스도민온 언제부뭘 하나님!2.1 빼ðf션 바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온 창세 젠에 이 미 하나닝의 택하법을 업었습니다(C생 1 :4-5) , 
물융 2, 하나님깨서 모든 일을 짝청하었다면 민간!2.I!EJ도 하나남깨셔 착정하션 껏일까 

요/ 
연단의 죄는 하나닝이 작쟁t>~샌 갱이 아냄니다. 하나닝온 악。，째 시혐율 벌7'1 도 아니하시 

고천t>1 아무도시험하지 아니하업니다(약 1: 13) , 
물융 J , 하나님g 착쟁온 상황에따하 변발 수도 잊올까요/ 
하나닝의 뜻은 변힘이 없으업니다 하나닝온 약속율 11업으로 벌는 자들어|께 그 뜻이 변 

~I 아니 힘을 충분t>1 나타내시려고 그 옐이| 맹세로 보증하끼7까지 하었습니다(t>1 6: 1 7), 

(2) 앤택과유11 

하나님의 예쟁은 엔택과 유11 두 까지까 않습니다. 엔택은 인류의 얼마흘 그리스도 안에 

서 구월하끼로 하샌 하나닝의 영월t>~샌 껴i획율 멀하대， 이껏온 자연적으로 인류 중의 얼 
마는 선택되지 못하였다는 껏올 의미힐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11까 하나념깨|서 어떤 샤렴 

틀을 영월한 죽용이| 이르도록 뀔정t>~씬 껏이라고는 힐 수 없는더| 하나념께서는 모든 샤 

렴이 구월어| 이르11룰 월하시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융 1. 민간g 행￥!fø 하나남g 션빼온 조금이라도 관련01 잊을m요/ 
OJ.판의 뺑휘와 하나념의 선택온 조금도 판련이 없으며(롬 9: 11-13) , 인판의 의로운 뱅 
휘로 구월올 얻는 껏도 아닝니다(C생 2:8-9) , 
물융 2, 그렇다면 하나납g 션랙g 근귀는 무엇일71f，요/ 
하나넙온 그분의 끼쁘샌 뜻대로 우뭔룰 예쟁하셔서 예수 그뢰스도로 멀미암아 7'nl의 아 

들들이 되께 하었습니다(앵 1 :5) , 
(오활! 전도사고등부부지되 



@) 2001 년 1 0월 14일 

월 림 8 바울 베드로 요한 
15지회연합전도 

1 2COl년도지15치학습 세례식 E때 일시 ‘ 20일(토) 16:00 
200 1년도 제 5차 학습 세혜식이 28 장소 보라매 공원 운동장 본부석 
일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혀| 업 9 베드로 5지회월례회 
교 개총올 원하시는 성도들은 당 일시 26일(금) 2]:00 
당교역자에게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장소 유치부실(교육관 뼈호) 
바량니다 10 베드로 6지회 월례회 

모임 

1 장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 1 5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 09호 

2 인수집사회 화요새벅기도회 
일시 ‘ 1 6일(화) 새벽기도희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경잘전도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 에추라기흘 

4 경칠전도회 추계 영성훈련 
일시 ‘ 1 9일(금) 22:00-

20일(토) 14:00 
장소 ‘충현기도원 

5 권사2회 월례회 
일시 17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6 이미용전도회 월례회 및 영성훈련 
일시 10월 18일(옥) 

7 11교구 태신자총동원 전도주일 

일시 오늘 14:00 

장소 교육관 212호 

8 1 4교구 태신자층동원 전도주일 
일시 20일(토) 15:00 
징소 복지관 마르다훌(지하2충) 

남녀진도회 

1 바툴 1지회 월례회 

일시 20일(토) 19:00 
징소 ‘ 복지관 뒤 태백산맥 

2 바울 2지회 월례회 

일시 21일(다음주일) 15:00 
장소 베다니흩 옆 새가족부실 

3 바울5지회월례회 

일시 2 1 일(다음주일) 15:00 
장소 교육관 2충 신혼가정부실 

4 바울6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 5:00 

장소 교육관 407.호 

5 바울 7지회월례회 

일시 21일(다응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예본찬양대실 

6 바울 10)(1회 월례회 

일시 2 1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복지관지하1충 

7 바울 14지회 월례회 

일시 : 2 1 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208호 

일시 1 6일(화)J9:?fj 

징소 , 김현철 집사댁 (ft40}{)780) 

11 베드로 17지회 월례회 

일시 20일(토) 17:00 
ε~ 고기리계곡산사랑식당 

(øoI 1-725-5 146) 
12 한나 4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징소 복지관 지하2충 

13 한나 6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잉후 
징소 탁아부실 

14 한나 7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아엔흘 

15 한나 8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후 

징소 제교육관 4충 

16 한나9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갈릴리흘 

17 한나 1 0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복지관지하l충 
18 한나 11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육관 212호 

19 한나 1 2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영아부실 
20 한나 1 4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만나흘 

21 효μ 16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1 교육관 404호 

22 한나 1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교육관?fj7호 

23 에스더 7지회 월례회 
일시 2 1 일(다응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아엔흘 
24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일시 : 21 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칼빈훌 

25 루디아4지회 월례회 

일시 18일(목) 11 :00 
징소 제2교육관 1충 

26 루디아6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장소 ‘충현기도원 

27 루디아 7지회 월례회 
일시 ‘ 23일(화) n:oo 

주낀흥헌 

교회소식 / 새기측 

2001년도찌15차의흩빼례식 얀배 

날짜 시간 ~압자 장소 셰례자， 개종자， 입교자 

1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교회론 

10월 14일 15:00- 15:50 (정현민목사) 3 1 4호 (서광진목사) 

(주일) 2교시 기독론 교육관 구원론 
16αH6:50 (정해성목사) 314호 (이종대 목사) 

I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1 0월 21일 15:00- 15:50 (이준경목사) 407호 (김병태목사) 

(주일) 2교시 
문당 

교구별 
문당 

16αH6:50 장소 

10월 28일 
찬양예배 성인 학슴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 본당) 

(주일) 

장소 교육관 신혼가정부실 

28 루디아 10지회 월례회 
일시 16일(화) 11 :00 
장소 김학선 집사댁(용천통 환때 

110-1606, ft6671 -4279) 
29 루디아 15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ε앙 ‘ 에다니훌 
30 루디이 17지회 월려|회 
일시 ‘ 1 6일(화) 11:00 
ε앙 율동공원 앞 두부마을 

31 마리아 1지회월례회 

일시 1 6일(화) 1O:?fj 
장소 영아부실 

32 마리이 2지회 월례회 
일시 16일(화) 09:?fj 
장소 ‘교육판 109호 

33 마리아3지회월례회 
일시 16일(화) 

장소 충현기도원 
34 마리01 10지회 월례회 

일시 1 6일(화) 1O:?fj 
ε~ 주영숙 집사댁(n98μ힘1) 

35 마리이 14지회 월례회 
일시 1 6일(화) 10:00 
징소 임이순 집사댁(n689-49 1 8) 

36 마리아 17지회 월례회 
일시 18일(목) 11:00 
장소 오계순 집사댁(용인 도현마올 

현대@204-404 ， ft285-6842) 
37 마리아 1 7지회봉사일 

일시 16일(화) 10:00 
장소 사랑의 집(이애용신@306-

101 , ft7'α1-28 17) 

톨셰 

1 한기녀 성도 
(주영선 집사의 장모， 이명숙 집사의 

모친 ， 1교구 충현5구역)/2일 별세 ， 

3일장혜 
2 김일례 영예집사 
(박정예 집사의 시요 7교구 천호2구 

역)/3일 별세 ， 5일 장혜 

3 깅심순티교집사 
(김준기 성도 모친， 정금혜 권찰의 

시모， 2교구 학동l구역)/7일 별세， 

9일장혜 

4 이홍재성도 
(조올행 집사 냥핀， 이정연 집사의 

부친， 1 3교구 서인천구역)/7일 멸 

맨뺀낸] 
구문 시간 장소 

오전 7:00 본당 

11 오전 9:00 본당 

주일 예 배 
m 오천 11 :00 본당 

(수회1 외국어훌시홍역 빼) 

W 오후 1때여국어￥사용액예배 본당 

v 오후 3:00 온당 
(성은이71 .oõ라는빼) 

찬앙 예 배 오후 5:00 본 당 

수요 예 애 l 오전 11 :00 n 오후 7:00 온당 
긍요집회 오후 7:00 온당 
셰 벽기 도회 오천 5:00 본당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교육관 
307호 

교육관 
3073ε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307호 (이홍성목사) 31 4호 

교구별 
장소 

유아 
(오후 3시 ， 갈렬리훌) 

세례식 

세 ， 9일장혜 

컬온 

1 최성수 군(최종용 씨， 심호섭 집사 
의 아들， 1교귀과 이나영 양(이완 

재 써 1 정순자 씨의 딸) / 1 8일(목) 

1 3:00 갈릴라훌 

2 이성권 군(김미자 권사의 아들， 1 6 

교구)과 권현미 ~，'(권오만 씨， 신길 

자 씨의 딸) 120일(토) 13:00 갈릴 
려흘 

3 정호길 군(정욕근 씨， 깅멸혜 씨의 
아들)과 잉순록 앙(민행님 집사의 

딸， 7교구) /20일(토) 14:10 영동웨 
딩프라자 

4 이태일 군(이두호 씨， 엄정회 집사 
의 아들)과 최윤영 앙(최팡세 씨 ， 윤 

회정 권사의 딸) / 20일(토) 14:00 
신광교회지하l충온당 

5 최재순 군(최종한 써 ， 장화자 씨의 
아들， 신촌성결교회)과 허수연 앙 

(서정회 집사의 딸， 11교구) / 20일 
(토) 13:00 신촌성결;;r회 

제650호 

협중보의창 I 
디j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 " 

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 

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 결한 

통로로사용하여 주소서 

밍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 

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 

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 

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문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 

서 

떼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 

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 

하는 생영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 

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 

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하소서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첫 자리를 

내어드라며 ， 성 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살게하소서. 

2001년도 하번기 정기김씨설시 
금년도 하반기 정기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의 회계는 이래와 같이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1 0- 11월 중에 감사를 

받으시기바랍니다. 

[ 섬·기·는· 분·들 

1 대상기간 : 2001 년 1월-9월 

2 대상기관 · 각위원회스k하전부서 / 단， 남녀각전도회는제외 

(군 경질 교정 실업인 · 이미용 · 학원 등 특수전도회는본 감사를수감할 것) 
3, 제출서류 시산표(2001 년 1월부터 9월까지 진체시산표l，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증빙칠， 시재 현금 또는 예금통쟁인감 포함) 

4 ， 감사실시기간 ‘ 2001년 1 0월부터 11월 DI^I막주일까지 5 감사실시양 : 제1교육관 208호감Af위원회실(#354) 

이미용전도회봉사자모집 
문의 : 조순림 부회쟁ftÜ2-814-4881 ) 

징년2부， 10월은 흥동원의 달 
시간 : 10월 한달동안매주 12:30 

ε암 · 교육관 31 4호 

장년3부， 10월은 흥동원의 달 
시간 10월 한달동안매주 12 :30 

장소 · 교육관 307호 

중등부연압 ‘씨와싼뾰l 밤’ 
시간 ‘ 27일(토) 17:00 
징소 · 코이노니0 1흘{제2교원1 1층) 

에바다부 차량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에바다부 주일 학생예배(오전9시-11시30분)에 출석하 

는 상도동 삼성농야원 학생수송을 맡아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1 출발시간 1 소요시간 | 비 고 

교회-싱도동 | 오전 7: 10 1 1 시간 | 

상도동→교회 | 오전 8:00 1 

교회-싣도동 | 오후 12:30 1 씨간$분 1 3부예배칩석후 몽시71능 

싱도동一교회 1 - 1 

※운행차량 교회 숭합차(15인승) 
※문의 에바다부 교사실(교육관1 09호 ， #416) , 

이강근 집사(OI 1-257-û91 9)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792 황석규 1 베드로 김경순(1) 802 김도형 19 청년1부 김민정 (1 9) 
793 김윤애 1 루디아 김경순(1) 803 이지현 19 청년l부 
794 정규순 4 에스더 이진규(6) 804 이양자 9 에스더 
795 최정우 > 청년2부 최호일(1 5) 805 추영호 9 청년1부 
796 오순자 8 루디아 806 김글자 19 청년I부 
797 박화자 8 한나 유병순(8) 807 장주연 19 대학부 
798 오정숙 10 한나 최지숙(10) 808 이규상 19 청년1부 서주라(1 9) 
799 황명훈 13 대학부 장웅숙(3) 809 강현진 19 i!.τcfH 이단비 (2) 
800 김은식 17 에스더 김춘식 (6) 810 김선회 10 청년2부 윤효남(2) 
801 한재숭 19 청년I부 이순주(19) 811 박종훈 19 고둥부 박유진(19) 

* 충현교회의 한 가즉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비립니다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징 

오진국 
틱이부정 

엄필성 
징년3부징 

남선우 
3교구징 

문홍구 
옹A써원 

김천채 
힐앨루O샘때장 

박영식 
옹A뻐원 

이하영 
진도위원징 

안종욱 
얘징위원 

최기홍 
예배위원 

이정우 
세7택부g 

한송규 
신혼71징부장 

원웅철 
1찍구징 

김구형 
1드。T님자。 

이태식 
10교구장 

조종환 
정년2부부깅 

박찬섭 
예배위원 

• 우|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조선근 김은호 노광헌 이홍성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기획위원 싱경연구원김 딩회서기 교구윈원회 ~마。T닝 1교구 기획위원회 신교위원회 

이병학 윤인현 최대원 김병태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교구위원징 신교위원 옹A뻐원징 15교구 2교구 3교구 9교구 에뻐부 

강모용 오정헌 이 훈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용A써원 1교구장 진앙위원장 10교구 대학부 17교구 1 1교구 ι 「드。T닙 

서동석 정운석 김영길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딩회부서기 8교구징 쩨 16，교구징 12교구 16교구 외신부 8교구 5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유O댄깅 17교램 예배위원징 13교구 4교구 6교구 7교구 

이창호 차신득 김재명 이성욱 고광환 신성식 
A녕부징 깅A써원징 행징위원정 14교구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l 찬양감독 강임구 
찌징위원장 5교댐 기획위원징 

박인건 김인관 이병옥 ·강도사 김영기 (소년뷔 
1교구정 6교찜 째3교육위원징 

최병환 Odl7디!.~ 이종섭 ·여전도사 
7교구정 재2교육위원장 정년2부장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14교구 3교구 1 7교구 5교구 1교구 
1핵구징 건축위원징 9교댐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욱주 
김단용 황영일 손철 9교구 11교구 2교구 6교구 4교구 

찌1교뿜원징 건축위원 4교댐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8교구 7교구 15교구 1 2교구 10.교구 
신교위원 전도위원 기획위원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1드。T닙 16교구 대학부 칭년1부 13교구 
징년1부징 O뺀진S때장 대하-;，닝-자。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 교정전도사 박양덕 
실로잉진앙대징 입O뉴엘진8때징 때배위원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선교사 이소씌영링，키최은아 
진도위원 기브리엘친g때징 뱉엘전잉때정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이명하， 김서영， 정현주 

영01부징 시무국 관리과징 중등3부장 
S띨E떼시 

• 협력선교시 허요셉(01집퇴 


